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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지도자가 강한 지도자       16-06-04

셩경에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하여 유수 대학에서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겸손한 지도자는 직원들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조직체의 생산을  향상시키는 강한 지도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겸손 지도자들의 모습은 최고간부로서  매달 한두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수시로 직원들을 위하여 손수 바비큐를 굽고  요리를 하여 직원 사기앙양 오찬을 마련하기도 하며  어렵고 구진 일을 손수 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세도  봉급을 전혀 받지 않거나 연봉을 단 $1만을 받는 경영인들도 있습니다.  매출이 줄면 최고 경영자가 먼저  자기 봉급을 격감시키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독림 전쟁 당시에 군인 몇 사람이 강물에 서 무거운 재목을 건져 올리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사병이었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장교는 소리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한 군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에서 내려  물 속으로 뛰어들어 무거운 재목을 물에서 들어 올리는 사병을 도왔습니다.  일을 마친 후 말에서 내렸던 군인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 사병들을 돕지 않나요?” 장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나는 명령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말에서 내린 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군 최고 사령관에게 연락하세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 말에서 내린 군인은 다름 아닌 미군 최고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부 고속 도로를 건설할 때 진전이  느리자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내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꽹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름 아니 정주영 회장이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근로자들은 노인 회장의 솔선 수범에 감동을 받아 작업에 더욱 열성을 가하여 큰 진정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로스 안젤레스의 시장이었던 리처드 리어던 (Richard Riodan) 시장은 연봉 $1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1를  받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정보산업의 주역자들, 즉 구글사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Larry Page), 서게이 브린 (Sergey Brin), 패이스 북의 마크 주커버그 (Mark Zuckerberg), 유기농 식품만을 판매하는 홀푸드 (Whole Food 식료품)회사의 최고경영자, 존 매케이 (John Mackey)  등은 연봉으로 $1만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보이는 또는 안보이는 겸손한 지도자들의 모범은 조직체 직원의 충성심과 생산성을 높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웁니다. 오만한 사람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높은 가치를 위하여 혼신하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원칙을 굽힙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남을 섬기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남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오만한 사람은 장벽을 쌓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에 가담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 합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연결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연결을 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
